
2018년 5월 4일 금요일 제20744호 �
사 회

학부모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

전대책협의회가구성돼학교주변공사등

으로인해통학로안전이우려될경우통학

로확보대책을마련한다전국모든어린이

집과학원주변이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

으로확대지정되고학원가와놀이공원주

변에서도불량식품을팔수없게된다

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

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

중심으로한어린이안전대책을발표했다

어린이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

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

속도가시속 30km 이내로제한되는어린

이 보호구역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

변 어린이공원주변으로확대된다

어린이식품안전을위해학교주변 200

m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

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위해

제품의리콜이행현황점검제를도입해리

콜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할 수 있

는근거를마련할예정이다

김형호기자 khh@kwangjucokr

모든어린이집학원주변 스쿨존 지정

황금연휴(57일)가 시작되는 5일 광

주전남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다소

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

인 6일에는비소식이있겠다

기상청은 연휴첫날인 5일제주도남

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

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다소 거

셀것으로보인다고 3일밝혔다

광주전남은 어린이날인 5일 낮 최고

기온이 2226도로 외출하기좋은날씨

가 이어지겠지만 6일에는 비가 오면서

1620도로 떨어질것으로기상청은내

다봤다

기상청은 6일 남서쪽에서 접근하는

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루종일 비가 내릴

것으로관측했다

6일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이날 밤까

지이어지다가그치겠으며 예상강수량

은 37수준으로평년보다비슷하거

나조금많을전망이다

7일(어린이날대체휴일)에는고기압의

가장자리에 들어 낮 최고기온이 2022

도를보이며화창한날씨가예상된다

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까지 광

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

전망했지만한때미세농도가 나쁨수준

으로나타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

김한영기자 young@kwangjucokr

연휴첫날바람쌩쌩일요일은비

3일광주시광산구호남대유니브로(UniBro) 광장에서자율주행전기차체험행사가열렸다 호남대미래자동차공학부가만든차량에

탑승한행사참가자가휴대전화로 셀카를찍고있다 호남대는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에선정된것을기념해수피아여중학생등

을초청해행사를진행했다 김진수기자 jeans@kwangjucokr

자동차가저절로가고있어

광주전남에서 지난 20142016년 3년

동안 어린이 53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

나타났다 교통사고추락사고익사사고

순이었다

통계청이 3일공개한보고서 사고에의

한 어린이 사망 19962016년에 따르면

지난 2014년2016년 3년 동안 광주전

남에서는 비의도적 사고(질병자살타살

제외)로숨진만 14세이하어린이가 53명

으로파악됐다

광주에서 22명 전남에서는 31명이 숨

졌다

비의도적사고가운데23명(광주 8명전

남 15명)의 어린이는자동차자전거선박

등 교통수단 탑승 중에 충돌충격하거나

보행 중에 자동차오토바이 등과 충돌하

는이른바 운수사고(교통사고)로숨졌다

다음으로 추락사고 11명(광주 4명전

남 7명) 익사사고 11명(광주 7명전남 4

명)이었다 광주전남 어린이의 비의도적

사고에의한사망률은인구 10만 명당 32

명과 41명이었다

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교통사고 등 비

의도적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 수가

총 636명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

으로 조사됐다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어

린이사망률은인구 10만 명당서울인천

이 20명으로가장낮았고경남이 47명으

로가장높았다

연령별비의도적사고에의한사망률은

0세가 105명(질식사추락사 등)으로 가

장 높고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

1014세는 0세의 20% 수준인 19명으로

집계됐다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원

인은 교통사고(운수425%) 질식(17

9%) 익사(145%) 추락(123%) 화재(3

1%) 순으로나타났다

세부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

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인천이 07명

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과 경북이 20명으

로가장높았다

광주는 12명이었다 비의도적 사고 중

연령별 1순위 사망원인은 0세 질식사고

114세운수사고였다

이기간우리나라어린이교통사고전체

사망자(270명)의 437%(118명)은 보행자

사고로 나타났다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

자 78명 가운데 건물 추락 사고가 564%

(44명)로 가장많이발생했고침대나의자

에서 떨어져 숨진 사망사고도 90%(7명)

나됐다

김형호기자 khh@kwangjucokr

전남어린이사망사고원인교통사고최다

광주전남최근 3년간 53명 사고사추락익사順

전체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 437% 보행중발생

광주전남 57일 날씨

CCTV설치가의무화됐는데도광주전

남 어린이집 23곳은 내부에 CCTV가 단

한대도설치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

3일 국회 자유한국당홍철호의원이보

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전국 어린이집

CCTV 설치관리현황에따르면올 4월

24일기준 전국 3만9493곳의어린이집가

운데 365곳에 CCTV가 단 1대도 없는 것

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9월 시행된

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고해상

도(HD)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�

TV 설치를의무화하고보호자가그영상

을볼수있도록했다

CCTV가단 1대도 설치되지않은어린

이집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(105곳)

경북(32곳) 경남(24곳) 부산(15곳) 전남

(12곳) 광주충남(각 11곳) 강원(9곳) 대

전(8곳) 인천(6곳) 순이었다 보건복지부

는 홍철호 의원의 대책마련 요구에 올해

각지방자치단체와함께어린이집 CCTV

설치관리 현황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을

밝혔다 김형호기자 khh@

정부어린이안전대책발표

광주전남 어린이집감시사각지대 23곳

CCTV 의무화 어겨
광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폭발

사고로중상을입은기업간부가치료를

받다숨졌다

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

27일 오후 4시 47분께광주시북구테크

노파크에 입주한 한 중소기업에서 합금

을 제조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

이기업은의료제품제작 3D 프린터원

료를 만드는 회사로 사고 당시 그래늄

합금제조실험을하던중이었다

이 사고로 기업 간부 A(53)씨가 폭발

여파로흩어진기계부품에머리와가슴

을맞아병원에서치료를받다가지난 1

일오후 3시 40분께숨졌다

금속을녹여분말로제작하는해당기

계는 A씨가내부를살펴보던중갑자기

폭발한것으로조사됐다

경찰은 폭발사고가 난 기계를 국립과

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식 의뢰하

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

를수사하고있다

김용희기자 kimyh@kwangjucokr

광주중소기업서폭발사고간부사망

오늘의날씨

관심

매우높음

보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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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오후
풍향 파고() 풍향

서해
남부

앞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
먼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

남해
서부

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
먼바다(동) 서북서 1020 남서서

파고()
0510
1020
0510
1020

�바다날씨

먼바다(서) 서북서 1020 남서서 1020

�물때

목포
1001 0453
2156 1643

여수
0528 1120
1715 2353

간조 만조

�주간날씨

5(토) 6(일) 7(월) 8(화) 9(수) 10(목) 11(금)

� � � � � � �
1126 1620 1622 1523 1425 1525 1526

광 주 맑음

목 포 맑음

여 수 맑음

완 도 맑음

구 례 맑음

강 진 맑음

해 남 맑음

장 성 맑음

나 주 맑음

823

1020

922

1122

523

722

622

722

622

621

822

921

920

919

521

1018

921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보 성

순 천

영 광

전 주

군 산

남 원

흑산도

진 도

�지역별날씨 ���

해뜸 0539

해짐 1920
�� 2310

�� 0840

5월은푸르구나

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

식중독

자외선

미세먼지


